
치 사

 우주 만물이 소생하는 향기로운 봄날에, “제9회 경기
북부 市사랑 자비나눔음악예술제”를 개최하게 되어 진
심으로 축하합니다.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매년 경기북부지역을 순회하며 
그 지역에 살아 숨쉬는 선인들의 정신과 유무형의 문
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의정부가 시로 승격된 50주년을 
기념하는 첫 행사로, 백성들이 살 맛 나는 세상에 살
기를 발원하며 치열한 구도 행각을 벌였던 “무학대사 
일대기”를 마련했다 하니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랐던 무학대사의 서원처럼 현
시대의 음악은 인류를 소통하게 하고, 화합을 꿈꾸는 
불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뛰어난 방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음성공양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
을 녹이는 감로수가 되어 함께 노래하고 어울리는 세
상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행복과 평화의 야단법석을 준비하신 경기북부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수스님과 의정부불교사암연합
회 회장 대홍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중 스님들의 노고
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정부시
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해 이번 공연을 준비해 오신 경기
북부불교연합합창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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